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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Ji-young. 2025.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ranslations in CSAT-

linked EBS textbooks: A pedagogical translation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5, 1257-1280.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perceive and 

utilize Korean translations of English passages in CSAT-linked EBS textbooks. Based 

on the frameworks of pedagogical translation and expectancy norms, it explores the 

educational value of these translations beyond their basic function as comprehension 

aids. Surveys of 79 students and 26 teachers reveal distinct usage patterns: students 

primarily rely on translations for test preparation and grammar reference, while 

teachers use them as instructional scaffolds. Students questioned their clarity and 

effectiveness in improving reading comprehension, though both groups acknowledged 

certain benefits such as vocabulary acquisition and time efficiency. A notable 

divergence in expectancy norms was observed: students favored source-text oriented 

translations that preserve original structure, whereas teachers preferred target-text 

oriented ones that prioritize fluency and coherence. This contrast suggests a need for 

dual-layered translations—literal for structural analysis and paraphrased for contextual 

understanding—to promote independent independent reading and metacognitive skills. 

The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policy, material design, and future 

research on the role of translation in EFL reading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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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어 독해 교재에 실린 번역문은 오랜 기간 단순한 학습 보조자료로 간주되며, 학문적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이는 과거 외국어 교육에서 번역이 어휘·문법 위주의 구시대적 

교수법으로 폄하되며 왔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Stiefel 2009). 그러나 의사소통 역량과 문화 간 

중재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학습용 번역(pedagogical translation, PT)의 교육적 

잠재력이 재조명되고 있다(Cook 2010, Laviosa 2014, Widdowson 201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GT 2013)이 번역을 읽기‧쓰기‧듣기‧말하기에 이어 ‘제5의 언어 기술(fifth language 

skill)’로 명명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번역은 언어 간 코드 전환을 넘어 

텍스트적‧인지적‧사회문화적 맥락을 아우르는 고차원적 활동으로서(Yang and Li 2021), 원문과 

번역문의 병렬 텍스트를 분석하는 활동 또한 L1-L2 간 구조와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전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는 효과적 교수법이 될 수 있다(Anderson 

2005, Hsiao and Oxford 2002). 

한국의 EFL 환경에서 번역은 모국어를 매개로 한 필연적 학습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은 이러한 학습용 번역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수능 영어 

영역에서 약 65%가 독해 문항으로 구성되는 만큼 영어 독해력은 대입의 핵심 경쟁력이며, 이에 

따라 EBS 연계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시중 독해 교재가 수험 준비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매출 상위 20개 출판사 중 18곳이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를 발행할 정도로 영어 독해 

교재의 출판시장 비중이 크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23). 그중 EBS 연계 교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92% 이상이 활용하는 필수 학습 자료로 자리매김하였고(박지은, 임현우 2017), 그 

번역문 또한 영어 독해 학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능-EBS 연계 정책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이 교재 내 번역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심지어 번역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왜곡된 학습 관행이 언론을 통해 거듭 지적된 바 있다(윤석만 

2014, 유소연, 최원국 2020, 한지수, 이영희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독해 교재의 구성, 

활용 양상,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교재에 수록된 한국어 번역문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독해 교재에 번역문이 함께 제공됨에도, 

번역문은 단순한 ‘정답 확인용 직역’ 수준에 머물며 교육학적·번역학적 분석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교재 번역문이 단순한 시험 대비용 자료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번역학적 관점에서도 교재 번역문은 일반 전문 번역처럼 매끄럽게 완결된 글이 아닌 단지 영어 

원문의 이해를 돕는 단순 보조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영훈(2019)은 외국어 학습 맥락에서 

‘해석’이 어휘 대응 위주의 뜻이 잘 통하지 않는 직역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번역은 언어적‧인지적‧문화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활동이며(Yang and Li 

2021), 원문(ST)과 번역문(TT)의 비교‧분석은 학습자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심화시키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Mellinger 2019, Tirkkonen-Condit 2005). 특히 한국과 같은 독해 

중심의 EFL 환경에서는 모국어가 사고와 이해의 필연적 매개로 작동하기 때문에(Chan 2015), 

독해 교재 번역문은 초기 이해의 스캐폴딩(scaffolding)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독립적 읽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van de Pol et al. 2010, Vygot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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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이러한 점에서 번역문을 단순한 보조자료로 취급하는 기존 시각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영한 번역문을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 및 입시 제도의 

dk특수성이 반영된 학습용 번역 사례로 보고,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번역문에 대한 수용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 기대 규범(expectancy norms)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 독해 교육에서 학습용 번역문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성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은 학습자와 교사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2) 학습자와 교사들은 해당 번역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3) 학습자와 교사들은 해당 번역문에 대해 어떠한 기대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번역능력 모델에 기반한 학습용 번역의 교육적 재해석 

 

과거 외국어 교육에서 번역은 어휘·문법 중심의 낡은 교수법으로 간주되며 실제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Anderson 1993, Fotos 2005, Lamie 2000, Li 

1998, Yu 2001). 이러한 인식에 따라 번역은 영어교육 현장에서 점차 배제되었으나, 문화 간 

중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언어 교육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학습용 번역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었다(Cook 2010, Laviosa 2014, Pym and Ayvazyan 2017, Widdowson 2014, 

Zimányi 2017). 특히 다중언어 전환(multilingual turn)으로 인해 언어 학습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면서(Conteh and Meier 2014), 번역은 모국어와 외국어의 언어 전환 연습을 

통해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목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언어‧문화 간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외국어 학습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Ortega 2014). 

번역은 단순한 코드 전환을 넘어서, 텍스트적‧인지적‧사회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활동이다(Yang and Li 2021). 이러한 번역의 다층적 특성을 반영하며 1990년대 이후 

폭넓게 연구된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 모델은 학습용 번역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Yang and Li(2021)는 PACTE(2000), Göpferich(2009) 등이 

제시하였던 기존 모델들을 기반으로, 교육을 중점에 둔 새로운 번역능력 모델(Pedagogical Model 

of Translation Competence)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번역 능력을 이중언어(bilingual) 능력, 

화용적(pragmatic) 능력, 전문성(profession-related) 능력, 전이(transfer) 능력, 

전략적(strategic) 능력으로 구성하며, 특히 학습자의 이중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중언어 능력은 L1과 L2의 구조와 의미 체계를 비교하며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언어 간 차이와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언어 능력의 

함양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Yang and Li 2021, pp. 131-132). 화용적 능력은 문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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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와 어휘‧문법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으로(Yang and Li 2021, p. 

127), 문장 간 논리적 연결을 파악하고 추론을 통해 정답을 도출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독해 

교재의 문제 유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전략적 능력은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고 자기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역량으로 정의되며, 이는 

다수의 SLA 연구에서 제시된 언어 습득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Anderson 2005, Hsiao and 

Oxford 2002). Yang and Li(2021, p. 130)는 이러한 전략적 능력을 O’Malley and 

Chamot(1990)의 분류에 따라 인지적 전략과 메타인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인지적 

전략은 원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정신적 처리 과정으로 정의되는 바, 이는 L2 학습자의 독해 

과정과도 밀접한 유사성을 지닌다. 

Tirkkonen-Condit(2005)는 전략적 능력의 한 요소로서 원문에 대한 과도한 직역을 피하기 

위한 자기 모니터링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곧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성찰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번역 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단순히 

원문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역 과정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안수경, 남원준 

202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번역능력 중 전략적 능력은 단지 번역 과업에 국한되지 않고, L2 

학습자의 독해 능력 함양에도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번역능력 모델은 단지 전문 번역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L2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수 틀을 제공한다. 특히 독해 중심의 한국 영어교육 

환경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아직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번역 수행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Yang and Li 2021, p. 131), 기번역된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 활동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번역능력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학습자가 ST-TT 병렬 텍스트를 비교‧분석하는 활동이 단순히 원문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해 과정에서 원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접근은 다음 절에서 다룰 스캐폴딩으로서의 병렬 텍스트 활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2.2 스캐폴딩 관점에서 본 병렬 텍스트와 EBS 교재 번역문 

 

한국의 독해 중심 EFL 환경에서는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번역은 불가피한 학습 전략이자 실질적인 교수‧학습 도구로 

기능한다.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활발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병렬 텍스트로, 그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된다. 

통상 학습용 번역은 학습자가 직접 번역 과업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이해되나, 학습용 번역은 

교사의 설명적 번역이나 학습자의 내면적 번역(interior translation)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Lavault(1985)는 이를 ①교사의 설명적 번역, ②학생의 구두 번역, ③번역 연습(외국어에서 

모국어로의 해석), ④작문(모국어에서 외국어로 옮기는 연습)으로 세분화하였으며(김소정 2016), 

한국의 중등 영어교육에서는 주로 전자의 두 유형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DGT(2013) 또한 ST-

TT 병렬 텍스트 비교 활동을 학습용 번역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며, 기번역 텍스트의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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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교수‧학습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Cook(2010)가 도입한 

‘TILT(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개념, Pintado(2018)가 PT의 하위 범주로 포함한 

코드스위칭(code-switching) 및 내면적 번역과도 궤를 같이한다. 

병렬 텍스트의 활용은 특히 스캐폴딩(scaffolding)의 관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조명될 수 있다. 

스캐폴딩은 비고츠키(Vygotsky 1978)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이론에 기반한 교수 전략으로, 학습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임시적 지원을 통해 

점차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때 스캐폴딩은 우발적 지원(contingency), 지원의 

점진적 축소(fading), 그리고 책임 전이(transfer of responsibility)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ESL/EFL 학습자의 독해력 향상과 학습 동기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Zhang and Singh 2025). 이러한 관점에서 독해 교재 

번역문은 학습 초기에는 원문 이해를 돕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점차 그 의존도를 줄여 독립적 

독해 능력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번역 기반 글로스(gloss)의 어휘 습득 및 독해력 향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Watanabe(1997), Yoshii(2006), Choi(2016)의 연구는 L1 번역 기반의 

정보 제공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에 실질적인 인지적 지원을 제공함을 보고하였다. Murphy 

Odo(2021)는 번역문 기반의 독해 활동이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부합하는 L2 텍스트 입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행간(interlinear) 및 병렬(parallel) 번역 텍스트를 통한 실험을 통해 그 

교육적 잠재력을 제시하였다. 병렬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교수 전략으로는, ST-TT 

비교를 통한 주제어 추출 및 수정 활동(Gaspar 2009), 기번역문을 활용한 다층적 학습 

활동(Cook 2010), 그리고 원문 이해 및 어휘 습득을 위한 번역문 반복 읽기(이화자 2017)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병렬 텍스트의 활용은 한국의 수능 대비 학습 환경에서 특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EBS 수능 연계교재의 지문이 방대하고 연계 정책 

자체가 학습자들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번역문이 포함된 병렬 

텍스트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EBS 번역문 자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현저히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영어 지문의 어휘 

수준, 이독성, 문항 난이도 등 정량 분석에 집중해 왔으며(강동호 2020, 2021, 김미혜, 이성원 

2018, 양수영, 이동주 2019, 이현우 2020, 조민수, 박은수 2016), 정성적 연구 역시 교재 사용 

실태나 연계 정책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문해란 2017, 박지은 2017, 안찬기 2015, 이병천 외 

2015, 지혜련 2017). 박지은과 임현우(2017)는 학생과 교사의 연계 교재 활용 실태를 조사하며 

번역문에 대한 인식을 일부 언급하였지만, ‘해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라는 문항에 고3 

학생 전 집단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음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종합하면,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은 학습용 번역의 확장된 형태이자 스캐폴딩 도구로서, 한국의 

수능 대비 중심 학습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충분한 교육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병렬 텍스트를 통해 원문 구조와 어휘‧문법적 연결, 의미 층위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해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단순한 직역 확인을 넘어, 원문 분석 후 의미 추론, 

독립적 독해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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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번역문 수용자의 기대 규범 

 

이상의 논의는 학습용 번역문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번역문이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며, 이는 수용자의 기대 규범(expectancy norms)에 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은 수능 대비라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 수용자 

중심의 번역물이므로, 학습자와 교사의 관점에서 그 기대 규범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대 규범은 독자가 “번역은 이래야 한다”고 기대하는 형식‧스타일‧장르 적합성 등 

산출물(product)의 형식적‧기능적 특성에 관한 집합적 규범을 의미한다(Chesterman 1997). 

이러한 규범은 특정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번역 행위의 일관성(regularities)을 

반영하며(이상원 2004), 번역사들을 위한 일종의 실행 지침으로 기능한다. 

Toury(1995)는 번역을 규범 지배적 행위로 보며, 번역자가 ‘초기 규범(initial norm)’ 단계에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adequacy)과 목표 언어에 적합한 번역(acceptability) 사이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pp. 56-57). 이러한 선택은 이후 번역 정책 및 중역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 규범(preliminary norms), 생략‧첨가‧표현 선택 등 구체적 번역 전략을 지배하는 실행 

규범(operational norms)에 반영된다. 

Chesterman(1997)은 Toury의 개념 체계를 확장하여 번역의 과정 규범(process norms)과 

산출물 규범(product norms)을 구분하였고, 후자를 곧 기대 규범이라 명명하였다. 기대 규범은 

독자가 속한 사회의 번역 전통,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요인, 권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독자와 관련 권위자 간 기대가 충돌할 경우 그 부담은 번역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p. 

64). 이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습용 번역문 분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EBS 교재 번역문은 “영문 구조에 충실한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의역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따른다. 이는 ST 지향의 충실성 규범을 우선시한 방식이지만, 

실제 수용자인 학습자와 교사는 정확성뿐 아니라 자연스러움, 시험 대비 효율성 등 TT 지향적 

특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용자 기대와 제도적 규범 사이의 간극은 번역문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번역문의 특성으로 정확성, 

가독성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Bijani et al.(2014)은 소설 번역, Liu(2015)는 

의약품 번역, 강경이(2015)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수용자 기대를 도출하였고, 

이상원(2004)과 최효은(2016)은 각각 출판 번역과 특허 번역에서 충실성-가독성의 균형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원문 의미 보존과 목표 언어에서의 

자연스러움‧가독성이라는 두 축에서 기대를 형성함을 보여주며, 본 연구 설계의 분석 틀(ST 지향 

vs. TT 지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EBS 교재 번역문을 대상으로 학습자와 교사의 기대 규범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기존 연구들은 교사나 정책 차원의 인식에 국한되었으며, 

송지현(2015)과 이정원(2019)은 번역 활용 실태나 학습자 인식을 다루었으나 교재 번역문에 

대한 인식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EBS 교재 번역문이 수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학습용 번역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규범이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대 규범 이론과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ST 지향 vs. TT 지향’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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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 및 교사의 기대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재 번역문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 번역문을 참고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 79명과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다 1 . 응답자의 

인적 사항은 학습자와 교사로 구분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1은 학습자 응답자 집단을 2023년도 수능시험 영어 등급과 계열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해당 응답자들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학부 신입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독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2 .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등급별 분포에 따르면 1등급(7.83%)과 2등급(18.67%)은 전체의 약 26.5%, 

3등급(21.75%)과 4등급(18.87%)은 전체의 약 40.6%를 차지한다. 본 연구의 응답자 집단이 

이들 상위 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포함하는 수준이므로 설문 

결과가 일정 수준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1. 학습자 응답자 집단의 분포 

영어등급/계열 인문계 자연계 소계 

1~2등급 
20 

(25.3) 

38 

(48.1) 

58 

(73.4) 

3~4등급 
2 

(2.5) 

19 

(24.1) 

21 

(26.6) 

소계 
22 

(27.8) 

57 

(72.2) 

79 

(100)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1 본 설문은 수능 이후 시점(3~4월)에 실시되었기에 일부 응답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과 표본의 대표성 한계

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2 학습자가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을 활용하여 독해 학습을 한 경험이 있는지가 설문 대상자의 가장 핵심 요

건인바, 설문 시점에 EBS 연계 교재를 갓 접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비교적 최근까지 해당 교재

를 지속적으로 활용한 대학 신입생이 조사 대상으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고

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할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 각각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획

득해야 한다. 설문 대상 섭외 및 설문 수행 면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

부생만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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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집단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재직기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표본 수는 

26명으로,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에 기반한 섭외 방법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기간 동안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가 주로 30대와 40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본 설문조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표 2. 교사 응답자 집단의 분포 

재직기간/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5년 미만 
1 

(3.8) 

2 

(7.7) 

0 

(0.0) 

0 

(0.0) 

3 

(11.5) 

5~10년 
0 

(0.0) 

7 

(26.9) 

1 

(3.8) 

0 

(0.0) 

8 

(30.8) 

11~20년 
0 

(0.0) 

5 

(19.2) 

5 

(19.2) 

0 

(0.0) 

10 

(38.5) 

21~30년 
0 

(0.0) 

0 

(0.0) 

4 

(15.4) 

1 

(3.8) 

5 

(19.2) 

소계 
1 

(3.8) 

14 

(53.8) 

10 

(38.6) 

1 

(3.8) 

26 

(100)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3.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EBS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활용 양상, 인식 및 기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에 따라 달리 설계하였으며, 총 52문항(학습자용)과 

50문항(교사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개방형 문항은 학습자 설문지에 7문항, 교사 설문지에 

8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폐쇄형 문항이다. 질문에서 강조하거나 주의를 환기해야 

하는 부분에는 밑줄 긋기, 굵은 글씨체 사용, 기울여 쓰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의 활용 현황, 인식, 기대, 응답자 인적 사항 등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습자와 교사 대상 설문지에 모두 해당하며, 각 집단의 경험과 

역할에 맞추어 세부 문항을 조정하였다. 아래의 표 3은 설문지의 문항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소주제는 수용자의 번역문 활용 상황, 시점,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소주제는 명료성, 자연스러움, 난이도 등 번역문의 특징에 대한 의견과 번역문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세 번째 소주제는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을 어휘 난이도, 문장 길이, 직역 또는 의역, 어순 등의 항목별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 규범이라는 용어 대신 ‘희망 사항’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영어 독해 

숙달도 및 기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문항 유형은 일부의 객관식과 

개방형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5점 척도의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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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함으로써 응답자의 실제 수용 양상과 인식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지 전반에는 번역문 대신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번역본’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소주제 

문항 번호 

문항 예시 

학습자 교사 

1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의 

활용 현황 

번역문 참고 빈도, 대체 

수단 
1-3 1-3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 한글 번역본을 참고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습니까?” (학습자) 

번역문 참고 상황 4-8 4-8 

“자습할 때(학교/학원/과외 숙제나 수업 

예습·복습 포함) 본다” (학습자) 

“수업 준비할 때 참고한다” (교사) 

번역문 참고 경우 9-17 9-15 

“문제를 틀렸을 때 본다” (학습자) 

“문제가 모호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느껴질 때 

본다” (교사) 

번역문 참고 방식 18-21 16-19 

“이해가 되지 않는 영어 문장의 번역만 

확인한다” (학습자)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의 번역만 본다” 

(교사) 

2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한 인식 

번역문 참고 시 얻는 

효과, 참고 의향 
22 20-21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의 한글 번역본이 

전반적으로 영어 독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습자)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의 한글 번역본을 

앞으로도 계속 참고할 생각이신가요?” (교사) 

번역문의 구체적 특징 23-27 22-26 

“해석이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다” 

“문장이 복잡하지 않고 길이도 적절하다” 

(학습자, 교사 문항 동일) 

번역문 참고 시 얻는 

효과 (영역별 상세) 
28-35 27-35 

“영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 

“학습자의 수능시험 영어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교사) 

3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한 기대 

희망하는 번역문의 특성 36-44 36-45 

“영어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따르면 좋겠다” 

“뜻이 잘 통하도록 자연스러우면 좋겠다” 

(학습자, 교사 문항 동일) 

4 
응답자 

인적 사항 

응답자 정보(성별, 나이, 

계열, 모의고사 등급, 

독해 수준 등) 

45-52 46-50 

“가장 최근의 모의고사 또는 수학능력시험에서 

귀하의 영어 영역 등급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학습자) 

“귀하께서는 영어 중등교사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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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목적 표집, 스노우볼 표집, 지원자 표집을 혼합하여 설문 대상을 선정하였다. 학습자 

표본은 EBS 연계 교재를 갓 접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는 비교적 최근까지 해당 

교재를 장기간 접한 대학교 신입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두 개 학과의 홈페이지에 모집 문건을 게재하고, 교양 수업 수강생에게도 직접 설명 후 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 링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9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중 

79명의 설문을 최종 회수하였다. 

교사 표본은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한 수능 대비 수업을 실제로 운영 중인 일반계 고등학교 

고학년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 모집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연구자의 지인을 중심으로 스노우볼 방식으로 표본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총 26명의 교사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설문 작성과 배포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이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을 활용하는 양상과 번역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기대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들의 항목별 비교를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응답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번역문 사용 양상 

먼저 학습자와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설문 결과, 학습자와 교사 모두 번역문을 비교적 자주 참고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50% 

이상이 “10번 중 7번 이상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 이는 교재 번역문이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닌 핵심 학습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교재 번역문 참고 빈도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매번 
10번 중 7번 

이상 

10번 중 

3~6번 

10번 중 

1~2번 

10번 중 1번 

미만 
전체 

학습자 
17 

(21.5) 

26 

(32.9) 

24 

(30.4) 

8 

(10.1) 

4 

(5.1) 

79 

(100) 

교사 
8 

(30.8) 

6 

(23.1) 

5 

(19.2) 

4 

(15.4) 

3 

(11.5)) 

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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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중 한 번 미만 참고하며, 최대한 참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와 교사에게는 

지양 이유와 대체 수단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학습자 4명 중 3명은 오히려 독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교사는 3명 중 2명이 한국어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해서 번역문 

참고를 지양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체 수단으로는 학습자 3명이 교사나 동료 학생에게 질문한다고 

답하였으며 같은 수의 응답자가 어학사전을 찾아본다고 답하였고, 교사 3명 중 2명 또한 

어학사전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번역문의 대체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는 모국어의 도움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와 교사 집단이 주로 무슨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재 번역문을 

활용하는지 대상자들의 응답을 상황, 경우, 방식의 순서로 기술한다. 그에 앞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주제별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 결과를 아래의 표 5에 제시한다. 
 

표 5. 교재 번역문의 참고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 

소주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 

학습자 교사 

번역문 참고 

상황 
·자습할 때 참고(80.2%, 61명) ·수업 준비 시 참고(57.7%, 15명) 

번역문 참고 

경우 

 

·문제를 다 푼 직후(77.6%, 59명) 

·단어나 숙어, 문장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89.6%, 69명) 

 

·문제를 다 푼 후 필요시(73%, 19명) 

·매끄러운 한국어 해석을 참고하고자 

할 때(77%, 20명) 

번역문 참고 

방식 

·모르는 단어나 숙어의 뜻만 확인 

(71.8%, 56명)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만 확인 

(73.1%, 19명) 

 

번역문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 학습자들은 ‘자습할 때’,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 

번역문을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상황’에서 번역문을 참고한다고 응답한 

학습자(19.8%) 중 선택형 개방형 질문에 서술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은 번역문을 통해 

원문 이해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내신 대비를 위한 지문 암기, 빠른 내용 숙지 등의 

목적에서도 번역문을 활용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을 서술한 교사 응답자 4명은 ‘직역 위주의 수업 

해설 이후에도 답을 납득하지 못할 때’, ‘더 한국적인 다른 해석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배경지식이 필요한 지문일 때’ 등을 번역문 

활용 상황으로 밝혀, 번역문을 단순 해석을 넘어 텍스트의 전반적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문을 참고하는 경우 중 시점과 관련해서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 대체로 문제 풀이 후 

번역문을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원문 중심의 독해 학습 이후 번역문을 참고하는 전략적 

학습 형태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특히 ‘단어나 숙어, 문장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89.6%, 

69명), ‘지문의 주제나 논리 확인’(85.7%, 66명), ‘문제를 틀렸을 때’(84.4%, 65명) 번역문을 자주 

활용하였다. 교사의 경우, ‘매끄러운 한글 해석 참고’가 77%(20명)로 가장 높았고, ‘단어나 

숙어의 한글 대응어 확인’(69.2%, 18명), ‘문제가 모호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53.9%, 14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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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영어 문장의 통사적 구조 및 문법 요소 등 언어적 측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역 중심의 해석이 불가피한 교사 입장에서 전체 의미 파악을 돕는 보조 자료로서 

번역문의 역할을 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번역문의 참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 모두 ‘부분 참고’를 선호하였다. 다만 학습자들은 

‘특정 문제의 번역 전체를 확인’(62.9%, 49명), ‘이해 안 되는 문장의 번역만 확인’(60.2%, 47명) 

등 모든 층위에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고 양상을 보였으나, 교사의 경우 ‘전체 번역을 확인’ 

항목에는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보다 제한적이고 효율적인 참고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교재 번역문의 활용 양상은 앞서 2.2절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병렬 텍스트의 교육적 전략으로서의 체계적인 활용보다는, 수능 및 내신 대비를 위한 단기적 학습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문이 의미 추론 등을 위한 

전략적 자원이라기보다 해석 확인용 정답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문 

암기를 위해 번역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해석을 통째로 외운다”는 학습자의 개방형 응답은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4.2 번역문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과 활용 효과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다. 먼저 번역문의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명료성, 자연스러움, 간결성, 

논리성, 어휘 난이도 적절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아래의 표 6과 같은 인식을 보였다. 
 

표 6. 교재 번역문의 특성에 대한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명료성 

학습자 
42 

(53.9)  

21 

(26.9)  

15 

(19.2)  

2.63 

(0.98) 

교사 
7  

(26.9) 

12 

(46.2)  

7 

(26.9) 

3.00 

(0.89) 

자연스러움 

학습자 
37 

(47.4)  

21 

(26.9) 

20 

(25.6) 

2.76 

(1.02) 

교사 
7 

(26.9) 

13 

(50.0) 

6 

(23.0) 

2.92 

(0.93) 

간결성 

학습자 
39 

(50.0) 

20 

(25.6) 

19 

(24.3) 

2.67 

(1.07) 

교사 
8 

(30.7) 

13 

(50.0) 

5 

(19.2) 

2.81 

(0.98) 

논리성 

학습자 
27 

(34.6) 

25 

(32.1) 

26 

(33.4) 

3.05 

(1.02) 

교사 
7 

(26.9) 

13 

(50.0) 

6 

(23.1) 

3.00 

(0.94) 

어휘 난이도 적절성 

학습자 
14 

(18.0) 

29 

(37.2)  

35 

(44.9)  

3.39 

(0.99) 

교사 
4 

(15.3)  

10 

(38.5)  

12 

(46.1)  

3.31 

(0.88)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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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교사 모두 어휘 난이도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나(M=3.39, 

M=3.31), 나머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 또는 중립적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명료성’ 항목에서 학습자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은 학습자들이 해당 번역문을 독해 

학습에 활용할 때 한국어 해석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3 학생들이 “해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박지은과 

임현우(2017)의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학습용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번역을 어휘·문법 중심의 단순한 코드 전환의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습자들이 교재의 번역문을 원문 이해를 

위한 전략적 자원, 즉 의미 구성이나 담화 맥락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병렬 텍스트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EBS 교재 번역문의 활용 효과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또한 어휘, 문법 등 구체적 

항목별로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했으며(표 7-8), 학습자와 교사 두 집단 공통으로 독해 실력, 

어휘력, 문법 실력, 논리력 및 추론 능력, 수능 영어 성적, 학습 시간 절약의 여섯 항목을 

제시하였다. 3  이와 함께 학습자 설문지에는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 감소’ 항목을, 교사 

설문지에는 ‘수능시험 영어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양상과 성취 수준을 직접 관찰해 온 교육 전문가로서 

해당 항목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응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7. 학습자 응답자 집단의 교재 번역문 효과에 대한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교과 

영어 독해 실력 향상 
35 

(44.9) 

21 

(26.9) 

22 

(28.2) 

2.75 

(1.11) 

영어 어휘력 향상 
21 

(26.9) 

16 

(20.5) 

41 

(52.6) 

3.29 

(1.22) 

영어 문법 실력 향상 
49 

(62.8) 

15 

(19.2) 

14 

(18.0) 

2.27 

(1.09) 

논리력 및 추론 능력 향상 
34 

(43.6) 

18 

(23.1) 

26 

(33.4) 

2.80 

(1.27) 

수능시험 영어 성적 향상 
23 

(29.5) 

25 

(32.1) 

30 

(38.5) 

3.04 

(1.17) 

교과 외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 감소 
46 

(59.0) 

10 

(12.8) 

22 

(28.2) 

2.49 

(1.29) 

학습 시간 절약 
14 

(18.0) 

10 

(12.8) 

54 

(69.2) 

3.65 

(1.24) 

 
기타 

61 

(78.2) 

13 

(16.7) 

4 

(5.1) 

1.68 

(0.97)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3 교사 대상 문항은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의 문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등과 

같이 모든 문항에 ‘학습자의’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교사가 자신의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 입장에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응답은 교사의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수업 현장에서 관찰한 학습자의 반응

과 변화를 토대로 한 평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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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사 응답자 집단의 교재 번역문 효과에 대한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교과 

영어 독해 실력 향상 
8 

(30.7) 

7 

(26.9) 

11 

(42.3) 

3.15 

(1.05) 

영어 어휘력 향상 
6 

(23.0) 

10 

(38.5) 

10 

(38.5) 

3.23 

(1.24) 

영어 문법 실력 향상 
10 

(38.4) 

6 

(23.1) 

10 

(38.5) 

2.81 

(1.36) 

논리력 및 추론 능력 향상 
8 

(30.7) 

11 

(42.3) 

7 

(26.9) 

2.85 

(0.97) 

수능시험 영어 성적 향상 
10 

(38.4) 

7 

(26.9) 

9 

(34.6) 

2.88 

(1.11) 

교과 외  

수능시험 영어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향상 
14 

(53.9) 

5 

(19.2) 

7 

(26.9) 

2.38 

(1.33) 

학습 시간 절약 
5 

(19.2) 

4 

(15.4) 

17 

(65.4) 

3.46 

(1.07)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6 

(23.1) 

6 

(23.1) 

14 

(53.8) 

3.35 

(1.13) 

 기타 
14 

(53.9) 

7 

(26.9) 

5 

(19.2) 

2.38 

(1.20)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질문 항목 중 교과 범주에서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 ‘영어 어휘력 향상’(M=3.29, M=3.23)에 

대해, 교과 외 범주에서는 ‘학습 시간 절약’(M=3.65, M=3.46)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 외 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자의 경우 ‘영어 독해 

실력 향상’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나, ‘수능 영어 성적 향상’ 

항목에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38.5%).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교사 집단은 전자의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경향(42.3%)을, 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 경향(38.4%)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수능-EBS 연계 정책을 전제로 연계 교재 번역문이 수능 성적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과 대조된다. 한편, 학습자들이 번역문이 독해 실력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문을 주로 시험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활용 방식이 독해 

능력의 근본적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번역문을 텍스트 이해를 

돕는 스캐폴딩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 외 항목에서 교사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3.8%로 가장 높았으나, ‘학습 동기 향상’ 항목에서는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다소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재 번역문이 자습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학습자의 독립적 학습을 

돕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병렬 텍스트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수동적 수용 태도가 고착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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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 
 

마지막으로, 학습자와 교사가 EBS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규범을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Toury(1995)의 규범 체계와 Chesterman(1997)의 기대 규범 개념에 

따라 ‘ST 지향(adequacy)’과 ‘TT 지향(acceptability)’의 두 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Toury(1995)는 번역자가 초기 규범 단계에서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목표 문화의 

수용성 사이에서의 선택을 통해 번역 방향을 설정한다고 보았다. ST 지향은 원문의 구조, 어휘, 

의미의 보존을 중시하는 반면, TT 지향은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 가독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게 

된다고 볼 수 있다. Chesterman(1997)의 기대 규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번역 산출물의 

형식적·기능적 특성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학습용 번역문은 독해 중심 

학습이라는 교육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어떠한 특성의 번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용자의 특성과 번역문의 

구체적 활용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특정 텍스트 장르의 기대 규범을 ‘ST 충실성 vs. TT 

가독성’의 틀로 고찰해 온 점을 반영하여, 어휘–문장–텍스트 전체의 층위에서 두 지향을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략 및 추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응답자가 번역 전략의 선택을 보다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과 응답 결과는 아래의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교재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TT 

지향 

쉬운 어휘 

학습자 
15 

(19.2) 

17 

(21.8) 

46 

(59.0) 

3.59 

(1.18) 

교사 
6 

(23.0) 

7 

(26.9) 

13 

(50.0) 

3.42 

(1.14) 

짧은 문장 

학습자 
15 

(19.2) 

17 

(21.8) 

46 

(59.0) 

3.63 

(1.21) 

교사 
6 

(23.1) 

4 

(15.4) 

16 

(61.5) 

3.50 

(1.21) 

자연스러움 

학습자 
4 

(5.2) 

5 

(6.4) 

69 

(88.4) 

4.43 

(0.92) 

교사 
1 

(3.8) 

4 

(15.4) 

21 

(80.8) 

4.23 

(0.99) 

단어나 문장 추가 상관없음 

학습자 
48 

(61.6) 

15 

(19.2) 

15 

(19.3) 

2.29 

(1.30) 

교사 
10 

(38.5) 

3 

(11.5) 

13 

(50.0) 

3.04 

(1.46) 

단어나 문장 생략  상관없음 

학습자 
57 

(73.1) 

8 

(10.3) 

13 

(16.7) 

2.06 

(1.26) 

교사 
17 

(65.4) 

4 

(15.4) 

5 

(19.2) 

2.35 

(1.23) 



Ji-young Kim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ranslations in CSAT-linked 

EBS Textbooks: A Pedagogical Translation Perspective 

 

© 2025 KASELL All rights reserved  1272 

ST 

지향 

원문 어휘의  

사전적 의미 고수 

학습자 
25 

(32.0) 

20 

(25.6) 

33 

(42.3) 

3.20 

(1.20) 

교사 
13 

(50.0) 

5 

(19.2) 

8 

(30.8) 

2.81 

(1.33) 

원문 문장의  

어순 고수 

학습자 
33 

(42.4) 

11 

(14.1) 

34 

(43.6) 

3.05 

(1.28) 

교사 
12 

(46.2) 

6 

(23.1) 

8 

(30.7) 

2.73 

(1.34) 

원문 요소  

빠짐없이 번역 

학습자 
11 

(14.1) 

17 

(21.8) 

50 

(64.2) 

3.78 

(1.08) 

교사 
5 

(19.2) 

6 

(23.1) 

15 

(57.7) 

3.62 

(1.17) 

기타 사항  

학습자 
55 

(70.5) 

12 

(15.4) 

11 

(14.1) 

1.91 

(1.30) 

교사 
17 

(65.4) 

5 

(19.2) 

4 

(15.4) 

2.12 

(1.31)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응답 결과, 학습자와 교사 모두 ‘자연스러운 번역’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M=4.43, M=4.23). 반면, ‘단어나 문장의 생략’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이며(M=2.06, M=2.35), 번역 과정에서의 정보 누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문의 요소가 빠짐없이 번역’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양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ST 지향 항목에서는 혼재된 경향이 나타났다. ‘원문 어휘의 사전적 의미 고수’ 항목에 대해 

학습자는 긍정적, 교사는 부정적 응답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자습 시 사전적 의미와 

문장 구조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문 문장의 어순 고수’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반응이 양분된 반면, 교사 집단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선호하는 동시에 원문 요소의 완전한 보존을 기대하는 다소 

상충된 기대 규범으로 보인다. 이는 복수 선택이 가능한 리커트 척도의 특성과 더불어, 교재 

번역문이라는 장르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용자들은 번역문을 완결된 

텍스트로 인식하면서도 필요시 ST와의 대조를 통해 효율적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중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교재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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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지향과 ST 지향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을 비교한 결과(그림 1), 교사는 TT 지향 번역을, 

학습자는 ST 지향 번역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4 이러한 선호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응답자의 ST 지향 문항과 TT 지향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 점수를 

산출한 뒤, TT 지향 점수를 ST 지향 점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H0: 교사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 학습자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Ha: 교사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 학습자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분석 결과, 교사와 학습자 간의 평균 비율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교사의 TT 

지향 비율이 더 크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t = 1.90, p = .03). 이는 교사 집단이 학습자 

집단에 비해 TT 지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5 

이러한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는 번역문 활용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는 번역문을 시험 대비와 정답 도출을 위한 자료로 인식하는 반면, 교사는 번역문을 

의미 전달 및 수업에 활용되는 교육적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번역문 참고 

양상에서도 확인되었듯, 학습자들은 번역문을 시험 대비 및 문법 학습을 위한 핵심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ST와 TT를 대조하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번역을 

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개방형 문항에 기술된 학습자 응답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한글 어순에 맞추는 것보다 직독직해처럼 끊어서 번역된 해석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어순이나 단어를 바꾸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직독직해로 변경되었으면 한다”와 같은 응답은 학습자들이 ST 중심의 번역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반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번역문을 참고하고도 글의 논리나 선지의 의미,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를 설명해야 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들은 

문맥이 자연스럽고 의미 전달이 명확한 번역을 TT 지향의 번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번역본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호응이 

매끄럽고 비문 없이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서술형 응답은 TT 지향 번역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기대 규범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Chesterman(1997)은 기대 규범이 

독자와 관련 권위자 사이에서 불일치할 경우, 번역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기대와 EBS의 번역 지침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이에 교사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호하더라도 제도적 규범에 따른 번역문을 활용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와 교사의 기대가 번역 지침과 상충할 경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번역문 활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4 집단별 TT 및 ST 지향 점수의 평균합을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5 각 응답자의 문항 응답 중앙값(median)을 사용하여 동일 비율을 계산 및 분석하더라도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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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영어교육 맥락에서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의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활용 양상과 인식, 기대 규범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용 번역문이 단순한 보조 

자료로 취급되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 독해 학습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 교육적 

잠재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와 교사는 EBS 교재 번역문을 실제 학습 및 수업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시험 준비를 위해서 번역문을 자세히 숙지하는 

양상을 보였고, 교사들 또한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번역문을 활용하며 모국어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다만 번역문을 그저 해석의 정답지로 인식하는 학습자들의 

경향은 병렬 텍스트 활용을 통해 언어 간 구조적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점차 독립적 해석 능력을 

키워가는 학습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Yang and Li(2021)의 번역능력 모델에서 제시된 

이중언어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번역문 활용 방식은 그 교육적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들은 번역문에 대한 높은 의존 양상을 보이면서도 번역문의 명료성과 독해 실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번역문 활용이 어휘력 

향상이나 학습 시간 절약 등의 측면에서 실용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해당 번역문이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에 더욱 정밀하게 부응하도록 개선된다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습자와 교사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기대하는 동시에, 원문 요소의 완전한 보존도 

중요하게 여기는 다소 상충된 기대 규범을 보였다. 그리고 학습자는 원문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어순의 유지에 중점을 두는 ST 지향 경향을 보인 반면, 교사는 자연스러운 문맥과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는 TT 지향 경향을 보였다. Chesterman(1997)이 지적하였듯, 이러한 기대 규범의 

불일치는 번역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번역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학습자의 기대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번역문이 

독해 학습 및 교육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집단의 TT 지향성이 학습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은, 교사가 

번역문을 의미 전달 및 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 자료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교재 

번역문이 병렬 텍스트 형태의 스캐폴딩 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해당 번역문이 단기적 시험 대비를 위한 암기 도구가 아닌 점진적 독립 읽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적 자원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용 번역은 학습자의 언어 간 

인식(cross-linguistic awareness) 및 비판적 문해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Mellinger 2019, Tirkkonen-Condit 2005), 학습 초기에는 원문 이해를 위한 인지적 

지원으로, 점차 원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략적 독해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영어 독해 교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며, 본 연구는 대표적인 독해 교재인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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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설계 시 학습자와 교사의 기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한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해 난이도가 높은 문장에는 학습자들이 문장 구조 파악 전략을 탑재할 수 있도록 

직독직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의역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EBS 번역 지침 또한 교사와 학습자의 실질적 기대 및 

활용 방식을 반영하여, ‘의역은 제한적으로 허용’이라는 원칙이 교육적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번역문이 단순한 시험 대비를 위한 

단기적 암기 재료가 아닌, 장기적으로 학습자의 독해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교사 연수 및 교재 개발 단계에서 이에 대한 학습 및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제언이 방향성 제시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사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 수와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바, 향후에는 표본의 규모를 

확대하고 연령, 성별, 독해 숙달도 등 변인을 세분화하여 보다 정교하고 강건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번역문 유형에 따른 학습 효과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해석 과정을 반영한 중간언어(interlanguage) 형태의 번역문과 

텍스트의 논리적 이해를 지원하는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독해 성과 및 텍스트 

이해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습용 번역문이 영어 독해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용 번역이 단순한 보조 자료를 넘어, 

EFL 환경에서 학습자의 언어적·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교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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